
광
동정 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0. 21.(수)

농촌진흥청, 젖소 정밀관리·축사 자동화 기술 현장 점검
-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 21일 당진 스마트낙농단지 찾아 

- 인공지능·로봇 기술 등 스마트 낙농 기술 실증 현황 살펴
 

- 젖소 건강·생산 정보 활용과 노동력 절감 기술 적용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10월 21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당진낙농축협) 스마트낙농단지를 

방문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젖소 사육 관리 현황을 살폈다.

 이날 조 원장은 낙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생산비 상승 등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공동 착유 시설과 빅데이터 관제 센터 등을 둘러보고,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실증 현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 원장은 대규모 목장에서 수집되는 개체 정보를 활용해 

사육 관리 효율을 높이고 노동 부담을 줄일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기도 

했다.

 당진낙농축협 스마트낙농단지는 젖소 1,000두 사육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낙농시설이다. 시간당 최대 350두를 착유할 수 있는 공동 착유 시설과 빅

데이터 관제 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젖소의 산유량과 활동량, 번식·건강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낙농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남대학교(주관), 당진낙농축협 등과 함께 이곳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로봇을 접목한 ‘무인 자율형 젖소 케이팜



(K-FARM) 데모축사 구축 및 실증’ 연구(2025~2027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젖소의 체온·착유량 등 개체 정보 자동 수집 및 통합 

관리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활용한 건강·영양상태 확인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축사 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젖소 개체별 정밀 관리와 반복적인 사육 관리 작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장비 도입으로 

얻는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해 농가 적용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낙농 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부담을 줄이려면 농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연구에 매진해 낙농가의 노동 부담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

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김상범 (041-580-3380)

낙농과 담당자 연구사 박성민 (041-580-3383)



붙임  현장방문 개요

□ 개요

○ 일 자: 2026. 10. 21.(수) 11:00∼18:00

○ 장 소: 당진낙협 농장 ※ 충남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865-8

○ 참석자: 축산과학원장, 당진낙협 이경용 조합장 등

○ 주요내용

- 스마트 낙농시설 운영현황 청취 및 농가활용 확대방안 등 현안 논의

□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스마트 낙농단지

○ 운영주체: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자연그대로」 스마트낙농단지

○ 주요시설: 축사 5개동, 60포인트 로터리팔라 착유실, 빅데이터

관제센터, 공동퇴비장

○ 사육규모: 경산우 1,000두 규모(’26.7.31. 홀스타인 812두, 저지 79두)

□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4:00～15:00 60
∘당진낙협 조합장 면담 및 스마트낙농단지 방문
- 낙농 스마트 장비 현황 및 현장애로 청취 등

* 낙농과장

15:00～16:20 80 ∘이동 (당진낙협 → 축산자원개발부)


